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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시급

보험개발원(원장 정채웅) 보험연구소는 20일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이태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주요 과

제로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시급

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없어 보험 상품을 판

매해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지적하고, 그 결과 고객과의 접점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여지가 부

족하여 산업 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법의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이제 은행, 증

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만

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업권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라고 강조하였다.

캐나다와 EU가 각각 2001년과 2007년에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지급

결제시스템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보험산업은 비예금수취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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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지급결제용도로 맡겨진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제한을 두

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방법으로서는 EU지침의 경우와 같이 지급결

제용 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하고 은행 보증 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

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의 경우와 같이 아예 

외부 예탁하는 방안이 지급결제 리스크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금융결제원 가입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업계

도 보험 고유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적

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